사랑하는 이건기목사님과 다운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오랜만에 케냐로 돌아오며 코로나19의 위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늘 붐비던 공항이 적막하게 변한 모습을 보며 마치 세상이 멈춰선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앞에 아무도 없는 공항검색대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과, 마스크뿐만 아니라 투명한 얼굴 가리개까지 착용해야 했던 기내에서의 불편함, 여객기 감소로 2박 3일이 걸려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주인 노릇을 한 개코와 거미, 각종 곤충 때문에 또 한번 씨름을 해야 했답니다. 

케냐는 지금 재정부족으로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 모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검사장비마저 매우 부족합니다. 투르카나는 할당된 검사장비가 일주일에 50개뿐이어서 원하여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료진들의 희생도 큽니다. 수개월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다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관계로 현재 일부 의료진들은 파업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비상식량지원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6차 지원 때 12개 광야교회 1,477명의 성도들에게 일인당 4키로에서 12키로의 옥수수가루를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케냐로 돌아와서 7차 지원을 지난 10일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케리오 지역 8개의 교회 470명의 성도들에게 일인당 16키로에서 26키로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재차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을 지원했습니다. (6, 7차 식량지원 사진과 동영상은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지만 월드뱅크에서 진행하는 도로건설이 투르카나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비자 갱신 신청을 끝내고 나레와 숙소동에 가져갈 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두차례 배로 보내온 물품 뿐만 아니라 숙소동에 필요한 비품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물건들을 실어갈 수 있는 차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어서 가서 고아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고, 또 그동안 투르카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싶군요. 지붕교회 건축과 식량지원 등등…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목자되신 주님께서 저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필요한 치료제와 의료장비, 백신이 아프리카 빈곤국에도 보급되도록.  
2. 계속되는 식량지원이 지혜롭게 이루어져서 지원 과정이 순조롭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힘든 시기를 지나는 형제들에게 큰 믿음의 격려가 되도록.
3. 예정된 3곳의 광야지붕교회 건축이 순조롭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4.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5. 모든 성도들과 현지 목회자들, 저희 가족들의 믿음과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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